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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소방 조직 구성원의 세대 차이 세대 갈등 의사소통 능력 직무 소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세대 갈등, , , 

과 의사소통 능력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방공무원 명을 표본으로 연구한 결과 세. 209 , 

대 차이 세대 갈등은 직무 소진의 하위 요인인 정서적 소진과 정적 상관을 의사소통 능력은 정서적 소진과 부적 , , 

상관을 보였으며 세대 갈등과 의사소통 능력은 세대 차이와 정서적 소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인 간접효과는 크지 않으나 세대 갈등과 의사소통 능력이 직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러한 결과는 세대 차이와 직무 소진 사이의 연결을 뒷받침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본 연구는 소방 . 

조직 내에 세대 간 격차가 존재하더라도 상호 존중과 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갈등으로 인한 소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tional differences, generational conflict, communication 

ability, and job burnout among members of firefighting organizations and examine the effects of generational conflict and 

communication ability on job burnout. Using a sample of 209 firefighters, generational differences and conflict were found 

to be positively related to emotional exhaustion, a subfactor of job burnout, and communication ability was negatively 

related to emotional exhaus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tional differences and emotional exhaustion is fully 

mediated by generational conflict and communication ability. Although the overall indirect effects were not significant, 

generational conflict and communication ability were found to influence job burnout. These findings provide insight into 

the mechanisms underlying the link between generational differences and job burnout. This study’s findings suggest that 

despite generational gap existing within firefighting organizations, fostering mutual respect and communication ability may 

be effective in preventing conflict-related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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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우리나라 소방청은 국가적 재난을 관리하는 재난관리시스

템의 구축과 재난방지 재난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기관, 

으로 신속한 공공 안전 확립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선 조, 

직구성원의 긴밀한 협력과 정확한 정보전달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소방 조직은 조직 응집력과 통제의 효율성

을 강조하는 조직문화와 맞물려 상명하달식 지휘구조와 강한 

위계질서 남성 중심의 집단 성향이 두드러진다, (1) 그런데 최. 

근 년 동안 현장 출동 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약 만 5 2

명 정도의 신규 조직구성원들이 소방 조직 내에 대규모로 유

입되면서 기존의 조직문화와 분위기에 익숙한 기성세대와 이, 

에 적응하기 힘든 신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조직관리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질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2).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의 가치관 직업윤리 의사소통 방식, , , 

기대치 등의 인식 차이가 크면 갈등으로 이어져 직무 소진과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3) 결과적으로 조직성과에 ,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4) 따라서 조직은 성과와 인적 관. 

리 차원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 

소방 조직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

니며 여러 세대가 협력하여 성과를 달성해야 하므로 더욱 그

렇다 최근 소방 조직 내 새로운 세대의 인력 채용 급증에 따. 

라 최신 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만 소방 조직 내의 제, 

도 문화 업무 인식에 대한 세대 간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 중 , , 

하나이며 상호 간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세대 갈등에 ,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 갈등이 반드시 역. 

기능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직 내의 세대 갈등은 궁극적으로 , 

조직 효과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 

대 갈등의 심각성과 조직 전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인식

하고 소방 조직 내 존재하는 세대 차이에 대한 인식과 세대 , 

갈등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이들이 조직과 구성원들에게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대 차이에 따른 주된 문화 성향의 차이는 서로 다른 , 

의사소통의 특성과 능력으로 연결된다(6) 이와 관련하여 . Park

과 Yi(7)는 세대별 한국인의 의사소통 유형을 분석한 후 젊은 , 

세대일수록 의사소통 민감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의사, 

소통 능력 자체에도 세대 간 격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른 세대 간 문화적 차이는 가치관과 생활 습관 기술과 디지, 

털 미디어 사용 방식 그리고 언어와 표현방식 등에서도 차이, 

가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들은 세대 간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 

드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방 조직 내에. 

서도 세대별로 의사소통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 

한 차이가 세대 갈등과 직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유

추하게 한다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구성원들의 정보 교. 

환 및 상호 이해가 원활해지며 이는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 

키고 구성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해 직무 만족도를 높

이는 데 기여한다(8) 반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구성원 간 . , , 

정보 교환과 협력에 장애가 있어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직무 소진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9).

그러나 국내 세대 갈등 및 의사소통 관련 연구는 주로 조직

의 소통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구성원의 의사소통 능력과 , 

세대 갈등과의 관계나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가족 기업을 대상으로 한 . , 

등Nguyen (10)의 국외 연구는 의사소통 능력이 세대 갈등에 핵

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특히 세대 간 차이로 인, 

한 소통 방식 선호도 기대 등의 차이가 오해와 긴장감 갈등, , , 

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소방 조직은 가족 기업이나 일. 

반 조직과 다른 특징을 가진 집단으로 이러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소방 조직 내의 세대 간 의사소통 능, 

력의 차이가 세대 갈등 그리고 직무 소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방 조직의 경우 긴밀한 협력과 . 

정확한 정보 공유가 공공 안전 확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는 만큼 여러 세대 간 의사소통 능력 차이가 구성원들의 직무, 

와 조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에 더욱 관심을 가

질 필요가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의사소통 능력과 다른 변. 

인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조직 내 성과를 향상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과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 인식에 기

반하여 본 연구는 소방 조직 내 세대 차이와 세대 갈등 및 의

사소통 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구성원의 , 

직무 소진에 미치는지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 

통해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갈등 관리 및 

조직 경영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1.1 

각 세대는 공통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성장하며 이에 따, 

라 독특한 세대 정체성이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세대 차이는 . 

각 세대가 겪는 경험과 역사적 사건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

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가치관과 신념에 대한 세대 차이는 . 

때론 다른 세대 간에 긴장과 불일치를 유발하여 세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조직관리 관점에서 세대 갈등은 직무 수행 . ,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의미가 제한되는데 구성원 간의 , 

이질적인 가치관과 사고 및 행동 특성의 세대 차이에 의한 조

직 내 관계갈등과 업무의 목표 및 내용과 관련한 업무갈등으

로 정의된다(11). Park(12)은 일반적 가치에 대한 세대 차이 인식

이 낮을수록 세대 갈등이 높아지고 직무 가치에 대한 세대 차, 

이 인식이 높을수록 세대 갈등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 

는 세대 차이에 대한 이해 수준이 세대 갈등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며 세대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세대 갈등을 ,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조직 내 세대 갈등은 직무 스트레스의 유발 원인 중 하나로, 

세대 갈등과 같은 구성원 간의 불화가 지속되면 구성원은 조직

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정서, 

적 소모와 스트레스로 인해 직무 소진이 올 수 있다 직무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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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도한 대인 및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피로감과 만

성적 에너지 고갈상태로 나타나며 직무 스트레스의 장기화에 , 

따른 결과이다(13) 국내 경찰조직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직. 

무 소진의 주요 원인으로 조직과 직장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과 상사 및 동료들 사이의 갈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내, 

부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피로를 느끼고 직무 소진이 

초래된다고 하였다(14) 직장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권위적. 

인 조직 분위기에서 발생하는데 경력과 전문성이 높은 기성세, 

대가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므로 신임 직원의 경우 

직무수행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

로써 직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13) 반면 소통적이고 관계 . , 

지향적인 조직문화는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간접적으로 , 

직무 소진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Park(12)은 세대 차이와 조직 갈등 내부 커뮤니케이션 간의 , 

관계를 조사하고 세대 차이의 모든 구성 요소가 내부 커뮤니, 

케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치관에서의 세대 차이가 , 

조직협력과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대 차이가 조직의 의사소통에 . , 

영향을 주고 소통에서의 장애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여러 역, , 

효과 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 개인의 직무몰입과 조직의 

효율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 동료 간 의사소통. 

은 직무 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6), 

조직 내 세대 차이로 인해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개인은 직

무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소통 능력은 주. 

어진 상황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타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17) 각 세대의 문화 차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 

요소로 밝혀졌다 앞서 과 . Park Yi(7)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세대 간의 의사소통 능력에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 

혀지면서 세대 차이는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주고, , 

이는 조직 내 전반적인 의사소통과 관련한 직무에도 영향을 

주리라 추정된다 더욱이 소방 조직은 모든 팀원이 위험한 현. 

장에서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고 서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소방공무원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중 하나이다.

더불어 조직 내 의사소통 능력은 다양한 이유에서 강조된

다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경청함으로써 . 

더 원활한 협력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관, 

점을 이해하고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조

직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

가 된다 따라서 개방적이고 존중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 

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18).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세

대 차이 세대 갈등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직무 소진 간의 관, , , 

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각 변인 간의 영향력을 측정하, 

고자 하였다.

연구 모형1.2 

본 연구는 소방 조직에서의 세대 차이 세대 갈등 의사소통 , , 

능력 그리고 직무 소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의 , Figure 1

연구모형을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소방 조직에서의 세대 차이는 직무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세대 갈등은 세대 차이와 직무 소진 사이의 관계에

서 매개 역할을 한다.

가설 3: 의사소통 능력은 세대 차이와 직무 소진 사이의 관

계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

가설 4: 세대 차이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은 소방 조직의 세

대 갈등과 직무 소진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의 모형은 세대 차이 세대 갈등 의사소통 능력 그, , , 

리고 직무 소진을 포함한다 세대 차이는 독립 변수로 직무 . , 

소진은 종속 변수로 설정하고 세대 갈등과 의사소통 능력은 , 

매개 변수로서 세대 차이와 직무 소진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2. 

연구 대상2.1 

본 연구의 자료는 년 월 대전지역 일개 소방서 전 직2022 2

원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되었다 연구 209 .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과 같다Table 1 .

측정 도구2.2 

세대 차이2.2.1 

소방공무원이 인식하는 세대 차이를 측정하고자, Jung(19)이 

경찰공무원의 세대 차이 조사를 위해 만든 개 문항을 참고17

하여 이 중 소방공무원에 적합한 총 문항을 사용하였다 하, 12 . 

위요인들은 가치 차이 직무 가치 차이 행동양식 차이로 구성, ,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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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요인별 문항씩 점 방식이다 전혀 그렇지 , 4 7 Likert (

않다 부터 아주 많이 그렇다 본 연구의 세대 차이 측= 1 = 7). 

정 전체 는 이고 하위 영역에서 가치 차이 Cronbach's .94 , α

직무 가치 차이 행동양식 차이 로 나타나 신뢰할 .85, .90, .87

수준이었다.

세대 갈등2.2.2 

세대 갈등 척도는 Thomas(20)의 관계갈등 업무갈등 각 개 , 4

문항에 과 Kim Sin(21)의 관계갈등 문항 개를 추가한 개의 문1 9

항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점 로 평가하였다 전혀 . 7 Likert (

그렇지 않다 부터 아주 많이 그렇다 본 연구의 세대 = 1 = 7). 

갈등 척도 전체 는 하위요인인 관계갈등은 Cronbach's .97, α

업무갈등은 으로 나타났다.95, .96 .

의사소통 능력2.2.3 

조직 커뮤니케이션 척도의 하위요인인 커뮤Rubin (1994) 

니케이션 만족 커뮤니케이션 불안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에서 , ,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관한 문항을 과 20 Chung Moon(22)이 번안

한 것으로 본 연구 대상에 적합한 총 개의 문항으로 수정하, 16

여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단일 요인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였

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의 점부터 항상 그렇다 의 점 . “ ” 1 “ ” 5 Likert 

방식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의사소통 능, 

력 척도 는 이었다Cronbach's .94 .α

직무 소진2.2.4 

를 등Maslach burnout inventory (MBI) Hwang (23)이 번안한 

직무 소진 척도는 정서적 소진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감소의 , , 

가지 하위요인이며 총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3 22 . MBI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의 점부터 항상 “ ” 1 “

그렇다 의 점 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직무 소진 신” 5 Likert . 

뢰도의 전체 는 이었고 하위요인인 정서적 소Cronbach's .97 , α

진은 비인격화는 개인 성취감 감소는 으로 신뢰할 .92, .92, .96

만한 수준이었다.

분석 방법2.3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과 프로그램을 이SPSS 21 Mplus 7.0 

용하였으며 다음의 순서대로 실시하였다 첫째 주요 변수들, . , 

의 신뢰도 검증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 , 

첨도를 계산하여 자료의 이상치 및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둘. 

째 상관분석을 통해 연구 모양에 포함된 변수 간의 관계를 확, 

인하였다 셋째 소방공무원의 세대 차이와 세대 갈등 의사소. , , 

통 능력 직무 소진 간의 관계에서 세대 갈등과 의사소통 능력, 

의 매개 효과를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측정. 

모형의 적합도와 요인 부하를 확인하였고 구조모형의 적합도 , 

및 경로계수와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더불어 매. 

개 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편향조정 부트스트래핑을 실시

하였다.

N %

Sex
Male 192 91.9

Female 17 8.1

Age

Twenties 24 11.5

Thirties 62 29.7

Forties 49 23.4

Fifties 74 35.4

Position

Rescue 45 21.5

First-aid 19 9.1

Administration 39 18.7

Fire Fighting 98 46.9

Etc. 8 3.8

Role

Sobang Jung 1 0.5

Sobang Ryung 6 2.9

Sobang Gyung 28 13.4

Sobang We 73 34.9

Sobang Jang 26 12.4

Sobang Sa 39 18.7

Sobang Gyo 36 17.2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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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3. 

주요 변인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3.1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를 에 제시, , Table 2

하였다 모든 변인은 왜도의 절대값이 미만 첨도의 절대값. 2 , 

이 미만으로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소방공무원7 . 

의 직무 소진 하위요인 중 정서적 소진은 세대 갈등 하위요인

인 관계갈등 업무갈등 과 (r = .32, p < .001), (r = .35, p < .001)

정적상관을 보였고 세대 차이 하위요인인 가치 차이, (r = .16, 

직무 가치 차이 행동양식 차이p < .05), (r = .14, p < .05), (r 

와도 정적상관을 보였다 반면 의사소통 능력= .19, p < .01) . , 

과는 부적상관 을 나타냈다 직무 소진의 다(r = -.14, p < .05) . 

른 두 하위요인인 비인격화와 개인 성취감 감소는 의사소통 

능력과 각각 부적상관 을(r = -.18, p < .05, r = -.31, p < .001) , 

관계갈등 과 업무갈등(r = .30, p < .001, r = .19, p < .01) (r = 

과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세.35, p < .001, r = .22, p < .001) , 

대 차이의 하위요인들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의사소통 능력 변인은 세대 갈등 변인들과는 상관관계가 없었

으며 세대 차이와의 관계에서는 하위요인인 가치차이, (r = .22, 

직무가치 차이 행동양식 차이p < .01), (r = .27, p < .001), (r 

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세대 갈등의 하위요= .25, p < .001) . 

인인 관계갈등과 업무갈등은 세대 차이의 하위요인인 가치 차

이 직무가치 차이(r = .38, p < .001, r = .33, p < .001), (r = 

행동양식 차이.39, p < .001, r = .35, p < .001), (r = .43, p < 

와 정적상관을 보였다.001, r = .33, p < .001) .

세대 차이와 정서적 소진 관계에서 세대 갈등과 3.2 

의사소통 능력의 매개 효과 검증

세대 차이가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세대 갈등과 의

사소통 능력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 결과에서 

직무 소진의 하위 요인 중 다른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

지 않은 비인격화와 개인 성취감 감소의 두 요인을 제외하고 

정서적 소진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과 세. 

대 갈등의 하위요인은 유의한 상관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되었

다 는 독립변인으로 세대 차이를 종속변인으로는 직. Figure 2 , 

무 소진의 정서적 소진을 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세대 , 

갈등과 의사소통 능력을 상정한 최종 구조모형의 결과를 보여

준다 모형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능력은 추정치 으로 세. , 0.106

대 차이에 영향을 받았고 세대 갈등은 의 추정치로 영향, 0.377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소진은 세대 차이에 의사. 0.02, 

소통 능력에 세대 갈등에 의 추정치로 영향을 받-0.211, 0.152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변인간 상세한 값은 . Figure 2 Table 3

에 나와있다.

는 로 자료에 잘 적합되었고 는 RMSEA 0.09 , CFI 0.81, TLI

는 을 보여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판단할 때 다0.80 0.95 

소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는 로 나타나 . SRMR 0.07 0.08 

이하이면 모델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할 때 본 연구의 모

형은 적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자료와 전반. 

적으로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요인 부하의 표준화된 추정치는 모든 요인에서 이.6 

상이어서 각 지표 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을 나타냈다.

각 경로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에 제시되었다 먼저 세Table 3 . 

Variables

Job Burnout Communication Generation Conflict Generation Gap

1-1.
Emotional
Burnout

1-2.
Non-person
-alization

1-3.
Reduced
Sense of
Achievement

2-1.
Communication
Ability

3-1.
Interpersonal
Conflict

3-2.
Work
Conflict

4-1.
Value
Differences

4-2.
Job Value
Differences

4-3.
Behavioral
Contrast

1-1. 1

1-2. .831
*** 1

1-3. .772
***

.839
***

1

2-1. -.136
*

-.176
*

-.312
*** 1

3-1. .316
***

.303
***

.191
** 0.001 1

3-2. .353
***

.348
***

.221
***

0.075 .847
***

1

4-1. .156
* 0.096 0.017 .216

**
.383

***
.329

*** 1

4-2. .144
* 0.074 0.001 .267

***
.392

***
.347

***
.815

*** 1

4-3. .187
**

0.103 0.024 .250
***

.430
***

.334
***

.780
***

.752
***

1

M 22.34 10.91 18.11 43.79 15.00 11.74 16.62 16.64 17.00

SD 6.229 3.950 5.607 7.163 7.684 6.255 5.720 6.096 5.389

Skewness -0.145 0.176 -0.28 0.03 0.485 0.467 -0.338 -0.187 -0.463

Kurtosis 0.057 -0.475 -0.728 2.363 -0.472 -0.442 -0.177 -0.328 0.429

*
p < .05, 

**
p < .01, 

***
p < .001

Table 2.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N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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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차이와 의사소통 능력 사이의 표준화 계수는 .27 (p < .01), 

세대 차이와 세대 갈등 사이의 표준화 계수는 .41 (p < .001), 

의사소통과 정서적 소진 사이의 표준화 계수는 .23 (p < .05), –

세대 갈등과 정서적 소진 사이의 표준화 계수는 .38 (p < .001)

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세대 차이와 정서적 소진 사이의 표준. 

화 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 세대 차이와 정서적 소진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Table 4

과 세대 갈등 각각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신뢰구간을 통한 편향조정 부트스트래핑 및 검정 결과를 95% 

보여준다 결과를 살펴보면 세대 차이와 정서적 소진의 관계. , 

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매개 효과를 검정한 결과 효과 크기는 , 

로 나타나 통계0.02, 95% Bias-Corrected CI = [-0.04, -0.004]–

적으로 유의한 부적 효과가 있었다 다음으로 세대 차이와 정. , 

서적 소진 사이의 관계에서 세대 갈등의 매개 효과 크기는 

로 통계적으로 0.06, 95% Bias-Corrected CI = [0.028, 0.087]

유의한 정적 효과가 보였다.

Mediated Path B β S.E. t R2 F

Generation Gap Emotional Burnout→ 0.020 0.053 0.033 0.592 0.194 16.447

Generation Gap Communication Ability→ 0.106 0.267 0.038 2.793**

0.071 5.222Communication Ability Emotional Burnout→ -0.211 -0.229 0.091 -2.319*

Generation Gap Communication Ability Emotional Burnout→ → -0.022 -0.061 0.009 -2.445*

Generation Gap Generation Conflict→ 0.377 0.406 0.067 5.658***

0.165 13.503Generation Conflict Emotional Burnout→ 0.152 0.384 0.033 4.618***

Generation Gap Generation Conflict Emotional Burnout→ → 0.057 0.156 0.015 3.768***

*p < .05, **p < .01, ***p < .001

χ2 (855 , N = 209) = 2380.062, TLI = 0.803, CFI = 0.814, RMSEA = 0.092, SRMR = 0.071

Table 3. Analysis of Mediated Effects (N = 209)

Figure 2.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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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세대 차이 인식이 세대 갈등을 경유하여 정서적 

소진에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세. 

대 차이와 정서적 소진 사이의 관계에서 효과 크기는 부트스

트랩 신뢰구간에 이 포함되어 있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0 . 

결과들은 소방공무원의 정서적 소진에 대한 세대 차이 인식의 

전체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의 및 결론4. 

본 연구는 소방 조직 내의 세대 차이가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세대 갈등과 의사소통 능력이 어떠한 역

할을 하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세대 차이와 직무 소진과의 관계 그리고 세대 갈등과 의사소, 

통 능력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주요 결과와 시. 

사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세대 차이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소진 특히 정서적 소, , 

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때 세대 갈등이 중요한 매. , 

개 변수로 작용한다 와 . Neter Rolider(2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대 갈등의 존재 여부에 따라 세대 차이가 정서적 소진에 미

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며 세대 차이와 정서적 소진 사이에, 

서 세대 갈등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다양한 세대. 

로 이루어진 소방 조직에서는 시대와 문화에 따른 세대 간 가

치 신념 행동 및 기대의 차이로 인해 구성원들이 업무에서 , ,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정서적 소진을 초래할 . 

수 있다(25) 따라서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세대 차이를 더 많. 

이 느낄수록 갈등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며 이는 조직 경영에, , 

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관리자들은 세대 , 

차이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세대 간의 이해와 상호 존중, 

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강화

하여 세대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

둘째 의사소통 능력은 정서적 소진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 

나타냈으며 세대 차이와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매개 변수로 , 

작용하였다 이는 높은 의사소통 능력이 소방공무원들의 정서. 

적 소진에 미치는 세대 차이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 결과는 과 . Kim Lee(26) 등, Nam (27)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하며 이들은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직무 소진이 낮아지, 

고 특히 정서적 소진의 수준이 완화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 . 

결과는 조직 내의 효과적인 소통과 직무 소진 예방을 위해 개, 

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은 소방공무원의 세대 차이, 

와 정서적 소진의 관계에서 전체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세대 갈등과 의사소통 능력은 간접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소방 조직 내에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직무 소

진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세대 갈등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 

이 생기면 직무 소진 중에서도 정서적 소진을 유발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반대로 구성원 간 세대 차이가 있지만 원활하고 . ,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하여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등. , Kim (3)은 세대 차이가 갈

등 증가와 관련이 있지만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세대 차이의 부

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조직 관리자. 

는 권위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세대 간

의 이해와 상호 존중을 촉진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 조직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은 세대 갈등과 ,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방 직업 환경의 , 

독특함 때문으로 보인다 소방은 팀워크 협업 및 명확한 의사. , 

소통에 많은 강조를 두기 때문에 소방 작업의 고위험성과 전, 

문성으로 인해 세대 차이에 상관없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

으로 판단된다 갈등은 종종 개인 간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에. 

서 비롯되기 때문에 개인이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 

할 수 있으면 갈등은 덜 발생하며 갈등이 생기더라도 더 원만, 

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직 내의 갈등을 예. 

방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 및 협력을 끌어낼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세대 차이와 정서적 , 

소진 사이의 관계에서 세대 갈등과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세대 차. 

이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직무 소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추가 연구, 

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대 차이와 직무 

소진 사이의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세대 차이와 , 

직무 소진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변화

의 여지에 대한 경로를 검증하였다는 것이다 고 개인의 의사. , 

소통 능력이 세대 갈등과 직무 소진의 관계를 완충하는 억제 

요인임을 밝혔다는 데 연구의 가치가 있다.

Mediated Path Effect
95% Confidence Interval (Bias-corrected)

Boot S.E. LLCI ULCI

Sum of Indirect Generation Gap Emotional Burnout→ 0.035 0.019 -0.002 0.072

Specific Indirect

Generation Gap Communication Ability → → 
Emotional Burnout

-0.022 0.009 -0.040 -0.004

Generation Gap Genneration Conflict → → 
Emotional Burnout

0.057 0.015 0.028 0.087

*p < .05, **p < .01, ***p < .001

Table 4. Validation of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through Bootstrapping (N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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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 표본이 소방 조직에 국한되어 있어 일반화

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세대 갈등과 의사소통 능력의 매개 , 

효과만을 분석하였으나 다른 매개 변수나 조절 변수의 영향,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 

다양한 매개 및 조절 변수들을 고려하여 더욱 정교한 연구 설

계와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세대 갈등과 직, 

무 소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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